
석유관리원, 청렴 옴부즈맨 위촉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6일 김경자 경인여대 교수와 김범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조직의 청렴도를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리고자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김경자 교수 등은 앞으로 2년 동안 석유관리원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를 찾아내 개선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2012년 직원의 청렴 사직서약 결의,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내외부 비리 제보를 위

한 <헬프라인> 도입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적

극 지원해 투명경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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